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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내 갈등이 교회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법으로 기독교 성인 21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회 
내 갈등은 대인신뢰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교회 내 갈등은 교회헌신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기독교인의 교회 내 갈등이 교회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인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넷째, 기독교인의 교회 내 갈등이 교회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목사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목사에 대해서는 정서에 기반한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동료 교인에 대해서는 인지에 기반한 신뢰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회 조직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교회, 갈등, 헌신, 대인신뢰, 목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on the effect of church 
conflict on church commitment.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218 christian adults. First, 
it was revealed that church conflict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trust. 
Second, church conflict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hurch commitment. Third, the 
cognitive-based trust of church members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christian conflict on church commitment. Fourth, pastor's emotion-based trust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christian conflict on church commitment.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trust based on pastor's sentiment and trust based on the recognition of 
fellow church members to manage church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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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5월 2일, 2만여 명의 신도들이 출석하고 있는 

강남의 한 대형교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 경찰이 출동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1]. 당시 교인들은 교회 내 의사결
정기구인 ‘당회’의 개최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으로 단순
한 말다툼에 그치지 않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져 4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교회 기물의 일부가 파손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는 수년 전 교회 내 교인 간 크고 작은 갈등
이 불씨가 되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게 된 경우로 현재
는 법정 공방까지 가열된 상태이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최고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추
구하는 조직인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과 이러
한 교회 내 갈등 및 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
다는 데 있다. 또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
에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실천해왔던 교회에 대한 신
뢰가 깨지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 내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종교적 모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회당(會堂)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성당, 사찰 등과 같은 한국 내 종
교조직들은 다양한 사회, 문화,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
들로 구성된 집합체이며, 그 인적 구성의 다양성으로 인
해 조직 내 불협화음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갤
럽이 2014년에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관련 특성을 보면, 
한국인의 절반(50%)이 종교인으로 교회, 성당, 사찰 등과 
같은 종교조직에 정식으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기독교인은 약 21%로 전체 종교인의 과반에 가까운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다[2].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반적인 
사회 조직 이외에 종교조직과 연관되어 있으며, 삶의 많
은 부분을 종교적 행위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특별히 삶
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많은 위안
을 받고 있으며, 결혼, 임종 등과 같은 삶의 중요한 순간
들도 종교와 연결하여 의식이 진행되는 등 우리의 삶과 
종교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3]. 하지만 종교조
직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로부터 제한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별
히 갈등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연구는 더욱 찾
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4].

이러한 사회적 중요성과 영향력, 그리고 일상생활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주로 학문적 영역에서 연구의 대
상이 되었던 회사, 기업 등과 같은 조직 연구의 범위와 
경계가 이제 종교적 조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종

교조직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도구들이 활발
히 개발되어 조사될 필요가 있다. 성역으로 보았던 종교
조직의 특성도 기업 조직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최근 대
두되는 종교조직의 갈등 관련 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종
교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
으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상 인사, 조
직,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 조직과는 다른 
신학적 차원의 영역이 있으며, 급여를 받지 않고 오히려 
헌금을 납입하는 구성원의 특성과 손익을 경제적 관점뿐
만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등의 특수한 요인
들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집단의 공동 목표
를 추구하고 이루기 위하여 구성원들 상호 간의 협력으
로 발생하는 조직 효과성 차원은 교회도 일반적인 사회 
조직들과 같은 범주 내에서 일부 평가될 수 있으며, 사회 
과학적 관점에서 교회 갈등에 접근하고 검증하는 일은 
신학적 관점에서의 접근과는 또 다른 다각적인 분석과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하는 조직헌신도 
및 심리학 분야의 신뢰 요인들을 활용하여 종교 조직인 
교회에 적용하고 검증하여 신학과 경영학 및 심리학의 
융합적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 갈등은 인적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대됨에 따라 집단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협
력적으로 기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요소로 구
성원들의 협력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과업에서 자연
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5].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조
직 수준에 따라 광범위하게 발생하며[6],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조직 내 구성원들의 수행과 
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회 내 갈등은 조직의 기본 구조가 인적 
구성원이라는 교회 조직의 맥락적 차원을 고려하여, 갈등
의 여러 유형 중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교인들 간의 갈등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대인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조직의 관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이다[8]. Jehn(1995)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
상을 과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갈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5], 본 연구에서도 교회 내
에서의 행정 및 선교사업 등 교회 내 과제중심의 갈등과 
교인 간 관계중심의 갈등을 측정하여 교회 갈등을 연구
하고자 한다. 교회도 일반 기업과 같이 많은 사업과 행사
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와 많은 과제 중심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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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조직과 
같이 교인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
나님 앞에서의 정당성이나 도덕성 등을 중시한다는 점에
서 과제 중심의 교인 간 갈등은 오히려 기업보다 더욱 조
정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
로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조직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비
록 교회이지만 대인관계 중심의 갈등을 심각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조직인 교회의 특성상 이러한 갈등 
양상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 사
람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갈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지 않
으면 조직구성원들의 교회에 대한 만족도나 교회 제직들
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조직 내 갈등은 조직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9]. 구성원 간 갈등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 갈등은 구성원의 만족과 몰입에 모두 부적 영향
을 미치고 있었으며, 갈등 경험은 직무만족보다는 직무몰
입에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8].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 조직구성원
이 속한 조직에 대한 동일시, 몰입, 일체감, 애착 등을 의
미하는 개념으로[9],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강한 신뢰와 
애착을 보이고,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 등으
로 정의할 수 있다[10]. 조직몰입은 조직헌신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회
헌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조
직 내 갈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볼 때, 교회 내 
갈등 경험은 교인들의 교회헌신도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갈등과 교회헌신도 간의 관계에서 인적 구성원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한 교회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구성원에 대
한 신뢰는 갈등 조정과 교회에 대한 헌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수이다. 교회 내에서의 대부분의 갈등이 
과제중심이든 관계중심이든 대부분 인적 자원과 관련되
어 있으며, 신뢰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기 때문이다. 신뢰는 조직의 성과와 효과성에 영향을 주
는 주요 변수로 구성원 간 상호 협력적으로 기능하는 데 
기여하는 변수이다[11]. 또한 신뢰는 구성원 간의 상호의
존성을 기반으로 조직 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뒷받침 되어져야 할 필수 요소로[12], 갈등을 최
소화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사회심리학적 요소
라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13]. 특히 교회는 

믿음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 조직이기 때문에 그
들의 신앙에 있어서 강조되는 대신적(對伸的), 대인적(對
人的) 요소의 신뢰가 실제적으로 교회 내 대인적 신뢰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신뢰가 교회 내 갈
등 해결에 대안적 방안을 제안해 줄 수 있는지 탐색할 필
요가 있다. 교회라는 신앙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회
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물론 교인들도 있지만, 성직자인 
목사의 영향도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대인 간 신뢰를 교인 간 신뢰와 
교인-목회자 간 신뢰로 나누어 측정하여, 신뢰의 다양한 
경로를 탐색해보고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분석
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기독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내 갈등과 교회헌신도 간의 관계에서 성
도와 목회자에 대한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교회 내 갈등 대처 모형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교회 갈등이 

교회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인과 목회자에 대한 대
인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회갈등,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회 갈등, 대인신뢰 및 교회헌신도 간의 상관관
계가 있는가?

셋째, 교회 갈등이 교회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
인신뢰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성인 기독교인 250명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238부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
실한 응답 및 결측 자료를 제외한 218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남성이 102명(46.8%), 여성이 116명
(53.2%)이었으며, 연령의 경우 20대가 4명(1.8%), 30대
가 56명(25.7%), 40대가 57명(26.1%), 50대가 57명
(26.1%), 60대 이상이 44명(20.3%)의 분포를 보였다. 거
주지역의 경우 107명(49.1%)이 대도시에, 95명(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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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소도시에, 16명(7.3%)이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
었고, 교회 직분의 경우는 장로가 45명(20.6%)이었고, 
장로 외의 집사 등의 제직이 140명(64.2%)으로 가장 많
았으며 직분이 없는 평신도가 33명(15.2%)이었다. 응답
자들 중 199명(91.3%)이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하고, 19
명(8.7%)이 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응답자 가운데 23명(10.6%)이 50명 이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으며, 31명(16.5)이 51-100명 규모의 교
회, 43명(19.7%)은 101-200명 규모의 교회, 42명
(19.3%)은 201-300명 규모의 교회, 74명(33.9%)은 300
명 이상 규모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

2.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았다(IRB No.2–7001793-AB-N- 
012019085HR). 설문조사는 개인신상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무기명 조사이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하였고, 
일부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연령층이나 대
상에게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시 응답된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
로 사용되지 않으며, 설문지 응답 도중 불편함을 경험하
면 언제든지 응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불
이익이 전혀 없음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연구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설문
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조사에는 응답자에 따라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나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교회 갈등
갈등은 조직 내 관계갈등과 과업갈등으로 구분하여 개

발한 Jehn(1995)의 갈등 척도를 교회 상황에 맞게 연구
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5]. 문항의 번역은 뉴질랜드
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연구자가 
1차 번역을 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상담심리학
과 교수 1인이 역-번역한 결과를 논의하여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척도는 관계갈등 4문항, 과업갈등 4문항으
로 총 8문항이다. 관계갈등 문항으로는 “우리 교회 내에
서 교인들 간의 마찰은 얼마나 있습니까?” 등의 문항이 
있고, 과업갈등 문항으로는 “우리 교회 내에서 교회 사업 
운영에 대한 생각 차이로 교인 간 갈등(논쟁)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등이 있다. 척도의 측정은 교회 내 갈등에 
대하여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전혀 없음’ 1점에서 ‘매우 

자주’ 7점의 Likert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교회 내 과업 및 관계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관계갈등이 .94, 과업갈등이 .91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
항은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2 대인신뢰
대인 간 신뢰는 정서기반과 인지기반의 두 차원으로 

구분한 McAllister(1995)의 척도를 교회 상황에 맞게 번
안하여 사용하였다[14].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정서기반 
신뢰가 5문항, 인지기반 신뢰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응답자와 교인 간, 그리고 응답자와 목회자 간의 신뢰
를 각각 측정하였다. 정서기반 신뢰 문항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 및 소망을 스스럼없이 서로 나눌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기반 신뢰 문항으로는 
“(교인/목회자)는 뛰어난 능력과 헌신으로 교회에서 맡은 
일과 사역에 대처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측
정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회 내 과
업 및 관계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정서기반 신뢰에서 
교인의 경우 .78, 목회자의 경우 .85이었으며, 인지기반 
신뢰에서 교인의 경우 .86, 목회자의 경우 .92로 나타났다. 

2.3.3 교회헌신도
교회헌신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ok과 Wall(1980)

이 개발한 조직헌신도 척도를 교회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추어 연구자들이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
였다[15]. 교회헌신도 척도는 조직 동일시, 조직 개입, 조
직 충성도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으로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사
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등으로 구성되
어 있고,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 7점의 
Likert식 7점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회 조
직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교회헌신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5였다.

2.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값을 산출하여 제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
도분석을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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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
고, 사후검증은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매개효과는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SPSS Process 
ver. 2.13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6]. 

3. 연구결과

3.1 교회 갈등과 대인신뢰, 교회헌신도의 평균과 표
준편차

교회 갈등과 교인 및 목회자에 대한 신뢰, 교회헌신도
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값은 Table 1에 제시
되어 있다. 주요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로 
분석한 결과 모두 ±2 범위 안에 나타나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가정하였다.

Variable M SD Sk K
Church Conflict 3.33 1.20 0.58 -0.15
Interpersonal Trust 3.26 0.71 -0.14 -0.13
  Emotional trust in the member 3.22 0.78 -0.16 -0.34
  Cognitive Trust in the member 3.33 0.72 -0.17 0.28
  Emotional trust in the pastor 3.05 0.93 -0.31 -0.39
  Cognitive Trust in the pastor 3.40 0.86 -0.43 0.07
Church Commitment 5.29 0.91 -0.28 -0.56
Sk=Skewness, K=Kurtosi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회 갈등과 대인신뢰, 교회
헌신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회 갈등과 대인신뢰, 교회헌신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2, 성별과 연령대에 따
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신앙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가족이 함께 신앙하는 경우 교회 갈등
이 유의하게 더 높았고(F=4.63, p=.033), 거주 지역에 따
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교회 규모별 차이를 보면, 교회 
규모에 따라 교회헌신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F=2.99, p=.020),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교회 직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
로와 집사 등의 직분이 있는 집단이 직분이 없는 평신도 
집단보다 유의하게 교회헌신도가 높았다(F=13.74, 
p<.001). 

Variable
Church 
Conflict

Interpersonal 
Trust

Church 
Commitment

M±SD F(p) M±SD F(p) M±SD F(p)
Gender
 Male 3.46±1.25 1.94 3.23±0.73 .40 5.29±0.91 .03
 Female 3.23±1.15 (.165) 3.30±0.70 (.528) 5.31±0.93 (.861)

Age group
 30s or less 3.64±1.19 2.08 3.32±0.65 .49 5.12±1.02 2.07
 40s 3.33±1.27 (.104) 3.24±0.76 (.689) 5.25±0.96 (.105)
 50s 3.19±1.11 3.31±0.68 5.33±0.78
 60s or more 3.12±1.19 3.17±0.79 5.56±0.84

Faith
with Family 3.39±1.21 4.63 3.25±0.71 .82 5.31±0.91 .19
Alone 2.78±0.98 (.033) 3.41±0.76 (.365) 5.21±1.01 (.664)

Residence
 Metropolis 3.41±1.19 .48 3.32±0.64 1.81 5.33±0.84 1.08
 Cities 3.28±1.18 (.618) 3.17±0.80 (.167) 5.22±1.00 (.340)
 Others 3.16±1.43 3.46±0.63 5.57±0.92

Church Size
 50 or less 3.29±1.44 1.28 3.41±0.82 1.18 5.32±0.97 2.99
 51-100 3.09±0.93 (.280) 3.04±0.70 (.319) 4.96±0.99 (.020)
 101-200 3.18±1.17 3.30±0.68 5.12±0.93
 201-300 3.64±1.30 3.28±0.68 5.58±0.75
 300 or more 3.39±1.19 3.31±0.73 5.40±0.89

Church Duty
 Eldera 3.43±1.21 .41 3.25±0.74 .08 5.59±0.72 13.74
 Decon etc.b 3.28±1.18 (.668) 3.28±0.74 (.926) 5.37±0.88 (<.001)
 Lay believerc 3.44±1.29 3.23±0.58 4.60±0.99 a,b>c

Note. Alphabet is the result of post-test by Scheffe.

Table 2. Differences in church conflict, interpersonal 
trust and church commi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8)

3.3 교회 갈등과 대인신뢰, 교회헌신도 간의 상관관계
교회 갈등과 대인신뢰, 교회헌신도 간의 상관관계 분

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3, 교회 갈등과 대인신뢰 간에
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23, p<.001), 
교회헌신도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1, 
p<.01). 대인신뢰와 교회헌신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53, p<.001), 대인신뢰의 하위요인들도 모
두 교회헌신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Variable (1) (2) (2-1) (2-2) (2-3) (2-4)
(1) Church Conflict
(2) Interpersonal Trust -.23***
 (2-1) Emotional trust 
     in the member -.19** .83***

 (2-2) Cognitive Trust 
     in the member -.21** .86*** .68***

 (2-3) Emotional trust 
     in the pastor -.17* .88*** .71*** .56***

 (2-4) Cognitive Trust 
     in the pastor -.24*** .90*** .55*** .74*** .75***

(3) Church Commitment -.21** .53*** .45*** .50*** .45*** .43***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church conflict, interpersonal
trust and church commitment          (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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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ath B SE β t p Bootstrapping [95% CI]

I Church conflict → Emotional trust in the member -0.13 0.04 -0.19 -2.84 .005

Church conflict → Cognitive Trust in the member -0.13 0.04 -0.21 -3.14 .001

Church conflict → Emotional trust in the pastor -0.15 0.05 -0.20 -2.87 .004

Church conflict → Cognitive Trust in the pastor -0.18 0.05 -0.25 -3.79 <.001

II Church Conflict → Church Commitment -0.15 0.05 -0.20 -3.05 .002

III Emotional trust in the member → Church Commitment 0.01 0.11 0.01 .11 .908

Cognitive Trust in the member → Church Commitment 0.41 0.12 0.33 3.35 .001

Emotional trust in the pastor → Church Commitment 0.25 0.10 0.26 2.48 .014

Cognitive Trust in the pastor → Church Commitment -0.01 0.12 -0.01 -.11 .915

Church Conflict → Church Commitment -0.06 0.04 -0.08 -1.36 .175

Indirect 
Effect

Church Conflict → Cognitive Trust in the member 
   → Church Commitment -0.05 0.02 -0.07 [-0.102, -0.013]

Church Conflict → Emotional trust in the pastor 
   → Church Commitment -0.04 0.02 -0.05 [-0.094, -0.002]

Note. Gender, age, and church duty were controlled.

Table 4. Results of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N=218)

3.4 교회 갈등이 교회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
인신뢰의 매개효과

교인들의 교회 갈등이 교회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SP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16].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과 연령, 교회직분을 통
제변수로 투입하였고, 대인신뢰는 동료 교인과 목회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뢰를 측정한 4개요인을 투입하였
다.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모형에서 통제변수와 교회 갈등 및 대인신뢰는 교회
헌신도를 39.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399, 
F=17.34, p<.001),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분산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4.16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총 효과의 경로계수를 살
펴보면(모형 II), 교회 갈등은 교회 헌신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0.15, p=.002). 대인신뢰 변수
를 매개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교회 내 갈등경험은 교인 
정서적 신뢰(B=-0.13, p=.005), 교인 인지적 신뢰
(B=-0.13, p=.001), 목사 정서적 신뢰(B=-.15, p=.004)
와 목사 인지적 신뢰(B=-0.18, p<.001)에 모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와 종속변
수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모형 III), 교인 인지적 신
뢰(B=0.41, p=.001)와 목사 정서적 신뢰(B=0.25, 
p=.014)가 교회헌신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교회 갈등이 교회헌신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6, p=.175).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bootstapping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교회 갈등과 교회헌신도 간의 관계에서 교인 인지
적 신뢰(95% CI = -0.102 ∼ -0.013)를 통한 간접효과
와 목사 정서적 신뢰(95% CI = -0.094 ∼ -0.002)를 통
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 간접효
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값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B=-0.014, 95% CI = -0.060 ∼ 0.036), 간접
효과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교회 조직에 대한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동
료 교인과 목사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경험하는 교회 갈등은 교
회 조직에 대한 헌신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교회 갈등이 교회헌신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에서 교회 내 갈등 경험이 교인
들의 교회 조직에 대한 헌신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회 밖 갈등 관련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나
타났다[8]. 일반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조직 
내 갈등경험이 근로자의 조직 적합성을 감소시키고 나아
가 이직의도까지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갈등은 전반적
으로 조직 내 업무성과를 저해하거나 조직을 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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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17].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갈등경험 연구에서 개인적이든 업무적이든 
모든 갈등요인이 직무만족, 조직적응 및 성과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1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교인들의 갈등경험이 교회헌신도
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이는 교회 조직에 대한 동일시와 
충성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회 
조직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조직과 같
이 교회 내에서의 갈등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
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교회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관계회복을 중심으로 한 화해의 개념을 제안하
며 신학적으로 접근한 선행연구도 있었다[19]. 이를 살펴
보면, 먼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순종훈련을 하며, 이웃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경청과 공감훈련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안은 비록 사회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심리학적 관점
을 담고 있었다. 또 다른 신학적 연구로는 교회공동체의 
갈등관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잃은 자를 찾으며, 한없
이 용서하라는 성서적 개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20]. 이
처럼 신학계에서도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간과하
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대처하고 있었다. 교회의 
갈등을 무조건적인 용서와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
라, 심리학적 배경이나 경영학적 접근을 고려하며 해결책
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신학적 연구들이 개선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으로 신학과 심리학, 
경영학 등의 영역이 융합되어, 연구와 학문적 발전을 이
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회 갈등과 교회헌신도 간의 관계에서 교인에 
대한 인지적 신뢰와 목사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유의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회에서 발생
하는 갈등으로 인해 저하되는 교회헌신도를 높이기 위해 
교인 간, 그리고 목사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하며, 대상에 따라 방향성에서 일부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조직의 주요 구성 자원이 인적 자원이라는 점
에서 과업의 수행이나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의 발생이 반드시 신앙심의 부족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으며,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
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
고 있으나, 조직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일반적인 것이기
에 당연히 나타나는 상호작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21]. 
이러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갈등은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늘 발생하는 관계이
므로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교회 
조직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인적 자원인 목사를 통한 관리와 동료 교인들을 통한 관
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서로 타협하고 협
력하며 교회의 과업과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
결해 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결과는 목사의 
경우 정서기반의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동료 교인
들의 경우 인지기반의 신뢰가 갈등과 관련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사의 정서기반 신뢰 척도의 문항을 
살펴보면, 교인들과 감정 및 소망을 스스럼없이 나누고, 
어려움을 잘 들어주며,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을 볼 때, 목사에 대한 신뢰는 온정
적인 정서적 신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교인 간에는 과업 갈등이나 관계 갈등을 줄이기 위
해 그의 역량이나, 그동안 사역해 온 일들의 성과 등을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목사와 차이를 
보였다. 교인 간 인지적 신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회
에서의 협업 등 다수의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일반 기
업과 같이 각 개인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나 교회 조직구성원들도 기업과 같은 인지적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이 조직 내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필수적인 상호작
용적 시선으로 보든지,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조직의 효
율을 저하시키는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든지 
간에 갈등은 반드시 조직에서 관리되어야 할 요인임에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갈등은 발생 후 관리
보다는 발생 전에 강건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
구들이 이미 발생한 갈등을 중심으로 유형을 나누고 대
처 전략에 대해 연구하는 반면, 예방에 대한 연구는 드문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 내 갈등이 목사의 정서기
반 신뢰와 교인들의 인지기반 신뢰와 관계가 있음이 일
부 검증되었으므로, 교회 내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목사
가 평소 교회에서 정서기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
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신학적 연구에서도 목사를 일종의 상담자나 교육자로서 
바라보며 상담자로서의 역할론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속
속 등장하고 있다[22,23]. 이러한 관점에서 목사의 교회 
내 역할을 성직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와 인
적 자원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경영자, 상담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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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심리학, 경영학적 관점을 융합하여 교회 내에서의 
갈등 경험이 교회 조직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과학
적으로 검증하였고, 목사와 교인들의 갈등 관련 신뢰 요
인을 일부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독교 교단
의 특성이나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천주교
와 같은 교단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직자 전체의 역할
로 확대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신학적 연구 결
과들이나 일반적인 조직의 갈등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
회나 성당 등 다양한 종교조직에서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정서기반의 신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라는 조직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교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
검사 도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나 갈등의 문제를 영성
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조직 및 산업심
리학이나 경영학에서 다양한 조직 관련 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나 이를 영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교회조직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독교인들의 
교회 내 갈등경험과 교회에 대한 조직헌신도 간의 관계
에서 동료 교인과 목사에 대한 신뢰의 유형에 차이가 있
고, 이러한 대인신뢰가 갈등상황에서 교인들의 조직헌신
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을 일부 검증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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